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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(24) BBS긴메이(BBS金明)

- 기업풍토의 배후에 개성파 사장의 경력과 정책 -  

ㅇ 동사는 실리콘웨이퍼의 엣지 연마장치를 주력제품으로 한 모노즈쿠리 기업으로서 

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관련, 산업기계를 3개 기둥으로 하여 최근에는 

소모⸱부자재 등의 서비스사업에 주력하고 있음

ㅇ 동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고객제일주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다는 

정신임

ㅇ 이러한 기동력과 고객대응력이 300밀리 웨이퍼용 엣지 연마장치 분야에서 99%의 

시장점유율을 갖게 된 원동력이 되고 있음

ㅇ 관광객들로 붐비는 가나자와역에서 자동차로 30분정도, 이시카와현에서도 하이테크 

산업이 많이 집적된 하쿠산시 공업단지에 BBS긴메이의 본사가 있음. 현관을 들어

가면, 디자인회사인가하고 착각할 정도로 근대적인 공간이 펼쳐짐 

� 공장답지 않은 공장

　

ㅇ 가와하라 류노스케(川原龍之介)사장이 의도한 대로임. 공장답지 않은 공장으로 하고 

싶다고 1년간 설계사무소와 구상을 했다고 하는 가와하라 사장

 - 사무동과 공장동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나, 정작 공장동에 발을 디디면 동사의 주

력제품인 실리콘웨이퍼의 엣지 연마장치의 제조 공정이 펼쳐짐

　

ㅇ 3년 전 부친으로부터 사장직을 물려받은 가와하라 사장의 경력은 다채로움

 - 고등학교 졸업 후 시작한 것이 목수로서, 그 후 가나자와의 번화가에서 음식점도 경

영했음. 결혼을 계기로 당시, BBS긴메이의 사장이었던 숙부로부터 입사를 권유받음

 - 그때까지 숙부와 부친의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,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함

ㅇ 입사는 19년 전 구매부문에 배속되었음. 입사당시는 기술을 전혀 알지 못했으나 경

쟁심이 강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2~3배 더 많이 일하고 종업원들로부터 서서히 인정

을 받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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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생산관리, 총무⸱경리 등도 경험, 상무가 될 무렵부터 기술자 사장인 부친으로부터 

경영 전반을 떠맡게 되었음

 -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친의 의견에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음. 여러 

가지 면에서 부친의 의견에 따르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했다고 함

� 고객 제일주일로 일관

ㅇ 자사의 기술력은 물론, 기계나 제어설계에 관여하는 정예부대에는 큰 신뢰를 두고 

있음. 한편으로 개발력이 있으면 절대 질 수 없다고 하는 과신을 경고받기도 함

 -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고객제일주의로서,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다는 정신임

 - 고객으로부터 긴급의뢰가 있으면 비록 해외일지라도 즉시 현지에 날아간다고 함

 - 이러한 기동력과 고객대응력이 300mm웨이퍼용 엣지 연마장치 분야에서 99%의 시

장점유율을 갖게 된 원동력인 동시에,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경험도 있는 가와하라 

사장의 환대정신(歡待精神; hospitality)이 현재의 비즈니스에도 반영되고 있음

ㅇ 원래는 알루미늄 샷시 가공용 전용장치나 자동차부품의 가공기 제조 등이 주력 사

업이었음

 - OEM으로 반도체 제조장치를 만들고 있었으나, 자사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

여하기로 함

 - 사업의 성장에 컸던 것은 전혀 새로운 연마방식을 개발하고 특허를 낸 것임

 - 일반적으로는 테이프연마였으나 BBS긴메이 방식은 패트연마였음. 웨이퍼 업체의 품

질과 원료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돌파력이었음

 - 최근에는 웨이퍼의 정밀도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음. 이전에는 연마에서 평면이 중

요했으나 지금은 단면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음  

ㅇ 반도체용은 여전히 호조를 지속하고 있어 수주는 2년 후까지 밀려 있음

 - 특히 중국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엄청나다고 함. 다만 태양광발전 분야가 그렇

듯이 중국용은 국가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,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. 사

업이나 제품의 중심은 가급적 많은 것이 좋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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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관련, 산업기계를 3개 기둥으로 하여 최근에는 

소모⸱부자재 등의 서비스사업에 주력하고 있음

 - 또 하나 개발 중인 것이 스마트폰 부품용 가공장치임. 자사기술을 잘 응용할 수 있

으면 기둥이 될 수 있음 

� 사명으로 각인된 가나자와를 밝게 

ㅇ 창업 시 회사명은 긴메이공철(金明工鐵). 가나자와(金澤) 지역을 밝게 해주고 싶다는 

생각에서 작명됨

 - 가와하라 사장의 성격도 있으나 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, 이에 맞게 사원수는 

절대로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함(현재는 90명이상). “지금은 모든 직원

의 이름도 알고 있고 얼굴을 알아본다.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 만큼 직원이 많

아지면 알력이 생긴다. 또한 100명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든 내가 지킬 자신이 있

다”고 함.

 - 채용도 이시카와현 지역과 거점이 있는 요코하마가 중심임. 가와하라 사장의 꿈은 

65세에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것

ㅇ “다음 세대에 바톤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, 그렇더라도 앞으로 20년밖에 

남지 않았다”고 함. 그 말에는 초조함이 아니고 오히려 가슴 설레는 느낌이 든다

고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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